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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, 2조원 긴급바이백 실시 계획 

- 2차관, 국채 투자기관 대표 등과 국채시장 점검 긴급 간담회 개최 -

□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1.2일(화) 13시 30분,

국채시장 주요 투자기관 대표 및 국채시장 전문가와 함께

「국채시장 점검 긴급 간담회」를 개최하여

ㅇ 최근 국채시장 동향 및 전망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음

< 국채시장 점검 긴급 간담회 개요(잠정) >

◈ 일시 : ‘21.11.2일(화) 13:30~14:15

◈ 장소 : 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

◈ 참석 : (기 재 부) 제2차관(주재), 국채과장

         (투자기관) 국민은행 부행장, NH투자증권 부사장,
KB증권 부사장, 크레디 아그리꼴 수석본부장

         (전 문 가)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

◈ 논의사항 : 최근 국채시장 동향 및 전망

□ 시장 참여자들은 최근 국고채 금리가 연고점을 지속경신

하며 급등하는 등 글로벌 금리 상승에 비해 우리 국채시장의

변동성이 과도한 편이라고 평가

    * 10.1~10.29일 주요국 국채10년 금리변동(bp) : <韓>+34 <美>+7 <英>+11 <獨>+9 
      10.1~10.29일 주요국 국채 3년 금리변동(bp) : <韓>+51 <美>+24 <英>+23 <獨>+15

   

보도자료

보도일시 2021. 11. 2.(화) 14:00 배포일시 2021. 11. 2.(화) 13:30

담당과장
기획재정부 국채과장

김이한 (044-215-5130)
담당자

최시훈 사무관

choisihoon@korea.kr

- 2 -

ㅇ 이는 인플레 우려 확산, 대내외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
등의 영향도 있지만, 10월 이후 국내 국채시장의 투자
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데 주로 기인한다는 의견 개진

ㅇ 시장 참여자들은최근 정부의 발행물량 조정 등시장안정조치가
효과적이었으나, 11월 美 FOMC에서의 테이퍼링 실시
가능성 등으로 변동성이 재차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평가

□ 안도걸 차관은 재정의 경제버팀목 역할 수행, 통화정책의
순조로운 정상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채시장의 안정적
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

ㅇ 이에 안 차관은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2조원 규모의
긴급바이백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음

- 매입 종목은 최근 시장 변동성 등 시장상황을 감안하여
추후 공고할 예정

    * 매입 종목 등 자세한 내용은 국채시장 홈페이지(ktb.moef.go.kr)에 

게시되는 입찰공고문 참고

ㅇ 또한, 향후에도 국채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며
필요 시 한은과의 적극적 정책공조 등을 통해
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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